제 5 강 < 담배, 폐암으로 가는 지름길 >

1. 학습목표

- 흡연이 폐암을 일으키는 가장 주요한 원인임을 이해한다.

- 폐암의 심각성과 호흡기계 질환에 대하여 파악한다.
2. 학습목차

가. 흡연이 폐에 미치는 영향

1) 폐암의 주범 담배

2) 흡연과 폐암의 발생률

3) 폐암의 심각성

4) 폐암의 증상

나. 흡연과 호흡기계 질환
1) 폐기종

2) 만성 기관지염

3) 후두암

4) 인두염
3. 학습내용   (   [학생 배포용]
가. 흡연이 폐에 미치는 영향

1) 폐암의 주범 담배
담배 연기를 들이마시게 되면 구강, 인두, 후두, 기관지를 거쳐 폐에까지 도달하게 된다. 이 담배 연기에 포함된 각종 유해화학물질들은 약 4천여 종이나 되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타르, 일산화탄소, 니코틴 등이다. 그 중에서도 일명 ‘담뱃진’이라고 부르는 타르(Tar)는 그 독성이 매우 강하며, 그 자체만으로도 2천여 종의 독성 화학 물질이 들어 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약 20종류의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다. 타르는 호흡기 계통에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하며 폐암의 주요 요인중 하나이다. 이처럼 폐암의 90%는 담배가 원인으로 밝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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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cafe.naver.com/lovebalsan/13065 
2) 흡연과 폐암의 발생률
여러 가지 조사자료 중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폐조직에 64배나 더 많은 암세포를 가지고 있다고 발표되었으며, 또한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폐암 발생률이 20배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15세 이전에 흡연을 시작한 사람이 25세 이후에 흡연을 시작한 사람보다 폐암 발생이 약 4~5배 더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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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imagebingo.naver.com/album/image_view.htm?uid=cybersoul35&bno=20501&nid=1699 
이처럼 폐암의 발생을 감소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대책은 금연이다. 흡연자가 금연을 시작한지 약 5년이 지나면 폐암 발생률이 매우 감소하며 10년이 지나야 50%까지 감소한다. 금연을 시작한지 20년이 지나야 비로소 흡연을 하지 않는 사람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폐암 발생률이 감소한다. 

3) 폐암의 심각성

폐암은 병세가 상당히 진전되어서야 병원을 찾는 경우가 허다하다.그 이유는 폐는 양쪽 쌍으로 된 장기로써 한쪽 폐에 병이 생기더라도 다른 쪽 폐가 기능을 보조해주기 때문이다. 또한 폐암이 진행되는 동안 거의 통증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흡연을 시작한 후 20~25년이 지나면 폐암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4) 폐암의 증상
폐암의 증상으로는 기침과 가래가 심하게 나오는데, 이때 가래에 혈액이 섞여 나오면서 심한 흉통을 느끼기도 한다. 또한 몸무게가 점점 줄어들면서 힘이 없어지고, 약간의 운동에도 숨이 차기 때문에 생활이 불편해진다. 폐암은 감기와 같은 증상이 계속되다가 등골이 뻐근해지면서 가슴의 통증이 점점 심해져 가는데 이쯤 되면 폐암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라고 봐야 한다.

나. 흡연과 호흡기계 질환

1) 폐기종

흡연은 폐기종의 주요 발병원인이기도 하다. 폐기종이란 폐 속에 있는 폐포 조직이 능력을 상실하여 인체에 산소공급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고 숨쉬기가 어려워지는 질병이다. 또한 기관지와 폐의 저항력 약화로 세균감염이 빈번해져 감기에 걸려도 잘 낫지 않고, 폐렴에 걸려 사망하기도 한다. 

2) 만성기관지염
기관 또는 기관지는 공기를 폐로 전달해 주는 통로이다. 흡연을 하게 되면 기관과 기관지 상피에 있는 섬모가 파괴돼 버리고 기관지염이 발생하게 된다. 만성 기관지염이 발생하게 되면 기침과 가래가 심하게 나오고, 숨이 차게 된다. 만성 기관지염이 장기화 되면 폐기종을 유발할 수도 있다.

3) 후두암
흡연시 담배연기는 구강을 가장 먼저 통과한 후 후두를 거치게 된다. 후두는 담배의 성분 중에 하나인 타르(Tar)의 접촉이 쉬운 부위이기 때문에 암 발생이 높게 나타난다. 후두암은 대부분 성대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성대암이라고도 한다.

담배연기와 함께 그 속에 함유되어 있는 타르 성분이 장기간 성대에 접촉했을 경우, 성대를 구성하고 있는 연조직이 점차 두텁고 단단한 조직으로 변화되어 후두암이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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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cafe.daum.net/MPM0145/DXwy/725?docid=16sNz|DXwy|725|20090418151258
<후두암 내시경 사진>

4) 인두염(만성 비염)
흡연시 코로 흡입된 담배연기는 비점막을 자극하여 염증을 유발하고, 재채기, 콧물, 코막힘 등의 증상을 유발한다. 심해지면 후각소실이나 후각감퇴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4. 학습정리

1) 흡연이 폐에 미치는 영향

① 폐암의 주범 담배

-담배 연기를 들이마시게 되면 구강, 인두, 후두, 기관지를 거쳐 폐에까지 도달함

-유해화학물질들은 약 4천여 종이나 되며, 대표적인 것이 타르, 일산화탄소, 니코틴 등이며 폐암의 90%가 담배가 원인 

② 흡연과 폐암의 발생률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폐조직에 64배나 더 많은 암세포를 가지고 있다는 연구결과 나옴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폐암 발생률이 20배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됨
-폐암의 발생을 감소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대책은 금연임
2) 흡연과 호흡기계 질환
  ① 폐기종
② 만성기관지염
③ 후두암
④ 인두염(만성 비염)
5. 학습문제

1) 흡연이 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바르게 설명한 것은?

① 폐암 발생의 10%는 담배가 원인이다.
② 타르는 기관지 세포를 반복적으로 자극하여 폐암에 이르게 한다.

③ 흡연자의 암발생률은 비흡연자보다 10배 정도 높다. 
④ 일반적으로 흡연을 시작한 후 70년이 지나면 폐암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정답 : ②

해설 : 폐암의 90%가 담배가 원인이며, 비흡연자보다 흡연자가 암 발생률이 20배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일반적으로 흡연을 시작한 후 20~25년이 지나면 폐암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2) 유해화학물질 중 타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타르는 독성이 있는 고체이다.

② 타르는 2천여종의 독성 화학 물질을 포함하고 있다.
③ 타르는 호흡기 계통에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하며 폐암의 주요 요인 중 하나이다. 
④ 타르는 일명 ‘담뱃진’이라고 불린다.
정답 : ①

해설 : 일명 ‘담뱃진’이라고 부르는 타르(Tar)는 그 독성이 매우 강하며, 그 자체만으로도 2천여 종의 독성 화학 물질이 들어 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약 20종류의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다. 타르는 호흡기 계통에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하며 폐암의 주요 요인중 하나이다. 

3) 흡연으로 인한 호흡기계 질환이 아닌 것은?

① 감기

② 만성기관지염

③ 폐기종

④ 후두암

정답 : ①

해설 : 흡연으로 인한 호흡기계 질환으로는 폐기종, 만성기관지염, 후두암, 인두염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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